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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Ⅰ 기능성표시식품제도 시행배경, 
관련법규, 가이드라인 등 현황

1. 기능성표시식품제도 시행배경, 관련법규

‘기능성표시식품’은 식품의 범주 안에서 기능성(보건용도) 표시가 가능한 ‘보건기능식품’제도의 

틀 속에서 도입되었다. 건강기능식품에는 기능성표시식품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청이 개별적으로 허가한 ‘특정보건용식품’과 비타민, 미네랄 등 규정된 성분이 일정량 배합되어 

있는 것을 조건으로 규정된 보건용도가 표시 가능한 규격기준형의 ‘영양기능식품’이 있다.

2013년 1월에 규제개혁회의가 발족하여 검토 항목의 하나로 ‘일반건강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의 정비’에 대한 논의가 실시되었다. 영양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비타민, 미네랄 등 대상성분이 

한정되어 있고, 또 특정보건용식품은 식품마다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임상시험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허가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취득 장벽이 높다는 이유 등이 

현행제도에 대한 과제로 지적되었다.

그 결과, 2013년 6월 14일 내각에서 결정된 ‘규제개혁 실시계획’ 및 ‘일본재건전략’에서 특정보건용식품, 

영양기능식품 외 이른바 건강식품을 비롯한 보건기능을 가진 성분을 포함한 가공식품 및 농림수산물에 

대해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는 새로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었다. 검토 및 스케줄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검토하여 2014년도에 결론을 지어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소비자 시책을 관할하며 식품표시기준책정 등을 담당하는 소비자청 산하에 ‘식품의 새로운 기능성표시

제도에 대한 검토회’가 설치되었다. 2013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8회의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소비자청에서 기능성표시식품 신고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2015년 3월 31일에 공표되어,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검토 시 소비자청뿐 아니라 식품안전행정에서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후생노동성, 신선식품을 관할하는 농림수산성도 함께 참여했다.

기능성표시식품제도에 대해서는 ‘식품표시법’의 ‘식품표시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식품표시

기준은 2015년 3월 20일에 공포, 동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또 식품표시기준은 지금까지 58개였던 

표시기준을 1개로 통합함으로써 소비자가 요구하는 정보제공과 사업자의 실행 가능성과의 균형을 

도모하여, 쌍방이 알기 쉬운 표시기준을 책정하게 되었다.

또 기능성표시식품제도는 2017년 봄까지 재검토가 실시될 예정이며, 업계단체에서는 현재의 기능성

표시식품에서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관여성분이 명확하지 않은 식품 및 섭취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영양소(비타민, 미네랄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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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표시식품의 위치󰠐

2. 기능성표시식품 가이드라인

󰠐기능성표시식품 신청·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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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표시식품 신청까지 포인트

Ⅰ. 기능성표시식품 대상인지 판단

 <기능성표시식품 대상이 아닌 식품>

￭ 질병을 앓고 있는 자, 미성년자, 임산부(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자 포함), 수유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제품

￭ 기능성 관여 성분이 명확하지 않은 식품

￭ 기능성 관여 성분이 식사섭취기준에 정해진 영양소(비타민, 미네랄, 올리고당, 복합지질 등)

￭ 특별용도식품(특정보건용식품 포함), 영양기능식품, 알코올 함유 음료

￭ 지방,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 당질(단당류 또는 이당류로 당알코올이 아닌 것에 한함), 나트륨 과잉 섭취로 이어지는 

식품

이하는 식사섭취기준이 정한 영양소이지만, 기능성표시식품의 관여성분으로 인정되고 있다. 단백질(각종 아미노산, 각종 펩타이드), 

n-6계 지방산(γ-리놀렌산, 아라도긴산), n-3계지방산(α-리놀렌산, EPA, DHA) 식이섬유(난소화성 덱스트린, 구아검분해물, 비타민A

(프로비타민A카로티노이드[β-카로틴, α-카로틴, β-크립토산틴 등])

Ⅱ. 안전성에 대한 근거 명확화

 (1) 아래의 사항 중 한 가지를 활용하여 안전성을 평가하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

￭ 섭취 실적에 의한 음식 경험의 평가

￭ 데이터베이스의 2차 정보 등을 이용한 정보 수집

￭ 최종제품 또는 기능성 관여성분의 안전성 시험 실시

 (2) 기능성 관여성분의 상호작용에 관한 평가 실시

￭ 기능성 관여성분과 의약품의 상호작용 유무

￭ 기능성 관여성분을 복수 포함한 경우, 해당 관여성분끼리 상호작용 유무

상호작용이 인정되는 경우, 판매의 적절성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Ⅲ. 생산･제조 및 품질관리 체제 정비

 생산･제조의 위생관리･품질관리, 안전성이 확보 가능한 체제 구축

￭ 가공식품 : 제조설비･종업원의 위생관리 등의 체제

￭ 신선식품 : 생산, 채취, 어획 등의 위생관리 체제

￭ 규격 외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체제

￭ 기능성 관여성분 및 안전성 담보가 필요한 성분에 관한 정량시험 분석방법 등

Ⅳ. 건강피해의 정보수집 체제 정비

 건강피해 발생의 미연방지 및 확대방지를 위해 정보를 수집, 보고하는 체제 구축

￭ 소비자, 의료종사자들로부터 건강피해의 보고를 받기 위한 체제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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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능성에 대한 근거 명확화

 아래의 사항 중 한 가지를 활용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기능성의 과학적 근거를 설명

￭ 최종제품을 사용한 임상시험 실시(특정보건용식품과 동등한 수준)

￭ 최종제품 또는 기능성 관여성분에 관한 연구리뷰(시스테마틱 리뷰)

Ⅵ. 적정한 표시

 용기포장에 적정한 표시를 할 것

￭ 식품표시기준, 동 기준에 관한 통지 및 Q&A, ‘기능성표시식품의 보고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표시

󰠐기능성표시식품의 표시 예(신선식품 : 감귤)󰠐

상기 외, 가공식품에는 ‘질병 보유자, 미성년자, 임산부(임신 계획 중인 사람 포함), 모유수유 중인 사람을 대상

으로 개발된 식품이 아니다’라는 표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신선식품도 동일한 개념이나, 표시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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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성 평가방법

표시하려는 기능성(보건용도)에 대해서는 최종제품에 의한 임상시험이나, 최종제품 혹은 기능성 

관여성분에 관한 연구논문을 인용하여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기능성 평가방법󰠐

󰠐연구리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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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리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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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리뷰 채택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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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Ⅱ 기능성 소구 식품의 시장동향

1. 건강식품의 시장동향

1.1. 총 시장규모 추이(2009~2014년도)

일본의 건강식품 시장은 고령화 사회 진행 및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건강과 미용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완만하면서도 시장 확대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후반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정제, 캡슐 형태를 식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것을 계기로 이런 형태의 식품을 ‘서플리먼트’라 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자의 참여가 잇따라, 소비자에게 서플리먼트의 인식이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또 고액이면서 

구입경로도 방문판매 등에 한정되었던 시대에서 벗어나 규제완화 후 드럭스토어 및 통신판매 

등 소비자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판로로 확대되었고, 가격도 저렴해진 것이 시장 확대의 

커다란 요인이다.

최근에는 시장성장이 완만해지고 있지만, 계속 고령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과 

미용의식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식품시장은 완만한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식품의 시장규모 추이

※ 건강식품 정의 : 정제, 캡슐, 분말, 미니드링크 형태의 건강유지 / 증진, 미용을 목적으로 한 식품(제조업체 출하금액 기준, 야노경제연구소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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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효과효능별1) 시장규모 추이(2009~2014년도)

효과효능별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2014년도는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5%→8%)의 영향으로 

소비세 인상 후의 소비냉각 영향이 나타나 대부분의 분야에서 시장이 축소되었다.

2014년도에 시장이 확대한 것은 간기능 및 뇌 활성화 분야이며, 특히 간기능에서는 간장 가수분해

물질을 배합한 미니드링크가 편의점에서 호조를 나타내며 시장을 확대시켰고, 음주 전후에 마시는 

경우가 많아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은 해당 드링크의 최적의 구입처가 되었다.

뇌기능 관련 시장을 확대시킨 것은 DHA·EPA이며, 최근 통신판매를 중심으로 각 사가 신상품을 

출시하여 적극적으로 판촉활동을 함에 따라 시장이 크게 확대되었다. DHA·EPA는 소비자에게 

등푸른생선에 건강에 좋은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인식이 높아, 뇌기능 관련 외에도 

생활습관병 예방으로도 섭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식품은 효과기능(보건기능)을 표기하는 것이 법률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전승되어온 소재 등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그 기능이 상기하기 쉬운 소재 및 대중매체에 

의해 건강효과가 소개된 소재 등이 히트상품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 건강유지·증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손쉽게 채소 부족을 보충할 수 있는 녹즙 등의 소재와 관절통증, 

눈 관리 등을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효과를 체감하기 쉬운 소재 등이 인기가 있다.

기능성표시식품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에는 표기할 수 없었던 소재·성분의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서플리먼트를 

선택하는 것이 기대된다. 한편, 다양한 건강효과가 있는 소재·성분이 기능성표시에 따라 대상이 

한정돼 버린다는 우려를 표하는 건강식품 판매업자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오래 전부터 전승되어온 

소재 등, 기능성표시식품으로서 건강기능을 한정할 것인지, 이전의 판매방법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건강식품 판매업자도 더러 있다.

1) 건강식품은 효과효능의 표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식품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소재·성분의 대표적인 기능을 토대로 
야노경제연구소가 독자적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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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효능별 시장규모 추이

❙효과·효능별 시장구성비(집계 가능한 11개 분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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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보건용식품의 시장동향

2.1. 총 시장규모 추이(2009~2014년도)

특정보건용식품 시장은 2012년도에 확대로 전환된 후 2014년까지 확대 기조를 걷고 있다.

특정보건용식품은 상품별로 정부의 개별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은 식품이다. 최근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특정보건용식품에 대한 심사기준이 높아지고 있다. 

취득을 위한 비용과 기간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 중심으로 취득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형 제조업체가 청량음료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TV광고를 전개함에 따라, 이들 제조업체의 

상품 매출이 확대되면서 시장전체를 견인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또한 특정보건용식품 시장은 정제, 캡슐 형태는 적고, 청량음료 및 조미료, 껌 등의 일반식품 

형태가 중심이다.

❙특정보건용식품의 시장규모 추이

※ 제조업체 출하금액 기준, 야노경제연구소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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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효과효능별 시장규모 추이(2009~2014년도)

보건용도별 시장을 살펴보면, 대형 제조업체의 신상품 출시 및 판촉영향에 따라 시장규모가 증감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최근에 청량음료의 신상품 출시가 활발한 ‘체지방·중성지방’분야 및 ‘혈당치’분야 

시장이 2013년도부터 2014년도에 걸쳐 크게 확대되고 있다. 2014년도 보건용도별 상황은 아래와 

같다.

① 정장 분야

2014년도 시장규모는 1,648억 엔, 전년대비 6.7% 감소로 2년 연속 축소되었다. 장(腸)내 환경에 

대한 계몽이 진행되어, 유산균 기능성에 대한 주목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능성 요구르트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항인플루엔자 및 항알레르기, 푸린체(purine bodies) 대책 등, 특정보건용식품의 

정장 이외 기능성 소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또 정장 분야의 특정보건용식품을 다수 전개하는 

야쿠르트본사가 이전에는 특정보건용식품 전개에 적극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기간상품인 유산균

음료 ‘야쿠르트’와 ‘조아’에서 특정보건용식품 인가를 취득하지 않은 상품이 증가하고 있다. 동사에서는 

‘유산균 시로타주’를 중심으로 건강유지를 위해 장내 환경을 정비할 필요성을 강하게 소구하고 

있으며, 특정보건용식품으로 정장을 중심으로 한 기능을 내세운 특정보건용식품의 인가를 취득하지 

않고 미각 등을 전면에 내세워 시험판매를 촉진하는 상품 등, 2라인 전개를 도모하고 있는 점도 

정장분야 시장의 축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② 체지방·중성지방 분야

체지방·중성지방분야의 2014년도 시장규모는 1,148억 엔, 전년대비 25.9% 증가로, 혈당치분야 

다음으로 신장률을 보였다. 산토리식품인터내셔널이 전개하는 녹차음료인 ‘이에몽 특차’가 2014년도에 

300억 엔 매출에 이르는 히트를 치고, 동사의 커피음료인 ‘보스그린’ 등의 발매 등도 시장 확대로 

이어졌다. 또 아사히음료가 전개하는 혈당치와 체지방·중성지방 2분야의 보건용도 특정보건용

식품인 ‘식사와 함께 16차 W’(차류 음료), 일본코카콜라 ‘몸에 좋은 차 W’(차류 음료)의 매출도 

공헌하고 있다. 다만, 청량음료의 대형 신제품에 대해서는 대폭 매출이 신장된 후에 급락하는 

상품이 나타나고, 또 오래된 상품에 대해서는 크게 매출이 떨어지는 상품이 나타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고정고객 확보가 과제이다.

③ 치아·잇몸 분야

2014년도 시장규모는 302억 엔, 전년대비 1.7% 증가했다. 츄잉껌이 중심인데 최근 츄잉껌 시장의 

축소에 따라 해당 시장도 고전하고 있지만, 대형 제조업체인 롯데와 몬데리즈재팬이 최근 TV광고 

등을 통해 특정보건용식품 껌에 대한 소구를 다시 강조한 것이 주효하여 시장 축소가 멈추게 

되었다. 또 롯데는 2015년 잇몸건강을 보건용도(관여성분 : 유카리 추출물)로 한 츄잉껌 ‘자일리톨 

오라텍트껌(클리어민트)’를 발매하는 등 구강케어 관련 특정보건용식품 전개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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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혈당치 분야

시장규모는 2014년도 212억 엔, 전년대비 30.9% 증가하여 시장이 대폭 확대되었다. 아사히음료의 

탄산음료인 ‘미쓰야사이다플러스’, 차류 음료 ‘식사와 함께 16차 W’, 코카콜라시스템의 차류 음료 

‘몸에 좋은 차 W’등 청량음료에서 대형 신제품 발매로 적극적인 판촉영향이 시장 확대에 기여했다. 

해당 분야에서는 주로 난소화성 덱스트린을 관여성분으로 한 청량음료 및 녹즙 등의 신상품이 

많이 보이고 있으며, 기존 참여 상품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한편 신상품 출시가 시장 확대를 

지탱하는 구도를 보이고 있다.

⑤ 콜레스테롤 분야

시장규모는 2014년도 143억 엔, 전년대비 0.7% 소폭 감소에 그쳤다. 특히 대형 신제품 출시가 

보이지 않고, 최근 매출을 급신장시킨 산스타가 전개하는 녹즙 드링크 ‘미도리데사라나’가 2014년도 

매출이 전년도와 비슷함에 따라 영향을 미쳤다. 해당 분야에서는 ‘미도리데사라나’ 외에 다이쇼제약의 

분말녹즙 ‘헬스매니저 아시타바녹즙’과 ‘콜레스케어 키토산녹즙’ 등, 녹즙 전개가 서서히 확대되고 

있다.

⑥ 혈압 분야

2014년도 시장규모는 141억 엔, 전년대비 10.2% 감소로 대폭 시장이 축소되었다. 해당 분야에서 

점유율 1위인 산토리식품 인터내셔널이 전개하는 차계음료 ‘고마무기(참깨보리)차’가 TV광고를 

비롯한 적극적인 판촉 영향으로 호조를 보이는 한편, 야쿠르트본사의 유산균음료인 ‘프레티오’ 

및 라이온이 전개하는 미니드링크 형태의 ‘야마토식초생활’ 등 크게 매출을 떨어지는 상품이 

보이고, 또 2013년부터 2014년에 걸쳐 발매된 기코망의 소포장 간장 ‘마메치카라 콩펩타이드 

간장’, 다이도드링크의 서플리먼트 ‘펩타이드 파워레벨 케어’ 등의 통신판매형 상품 매출이 전체 

시장을 끌어올리지 못한 것이 대폭적인 시장축소의 요인으로 추정된다.

⑦ 미네랄·뼈 분야

시장규모는 2014년도 99억 엔, 전년대비 횡보 추이를 나타냈다. 네슬레가 전개하는 해당 시장의 

대형 상품인 보리음료 ‘미로’가 특정보건용식품 표시를 중단함에 따라 2010년도에 크게 시장이 

축소된 이후, 약 100억 엔 규모에서 거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어린이와 여성, 고령자 등 

폭넓게 뼈 건강에 대한 수요가 있어 견조한 추이를 나타내는 한편, 칼슘 등 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 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특정보건용식품 이외에도 뼈 건강에 기여하는 식품이 많은 

점이 해당 시장이 주춤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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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보건용식품의 효과효능별 시장규모 추이

보건

용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시장

규모

전년

대비

구성

비

시장

규모

전년

대비

구성

비

시장

규모

전년

대비

구성

비

시장

규모

전년

대비

구성

비

시장

규모

전년

대비

구성

비

시장

규모

전년

대비

구성

비

정장 1,760 99.4% 50.5% 1,727 98.1% 53.7% 1,703 98.6% 55.2% 1,775 104.2% 53.0% 1,766 99.5% 49.9% 1,648 93.3% 44.6%

체지방
·

중성
지방

660 86.8% 18.9% 560 84.8% 17.4% 531 94.8% 17.2% 749 141.1% 22.4% 912 121.8% 25.8% 1,148 125.9% 31.1%

치아
·

잇몸
387 77.1% 11.1% 348 89.9% 10.8% 310 89.1% 10.1% 295 95.0% 8.8% 297 100.8% 8.4% 302 101.7% 8.2%

혈당치 178 115.6% 5.1% 164 92.1% 5.1% 144 87.8% 4.7% 131 91.0% 3.9% 162 123.7% 4.6% 212 130.9% 5.7%

콜레스
테롤

204 99.5% 5.8% 155 76.0% 4.8% 148 95.5% 4.8% 144 97.3% 4.3% 144 100.0% 4.1% 143 99.3% 3.9%

혈압 135 92.5% 3.9% 140 103.7% 4.3% 148 105.7% 4.8% 158 106.8% 4.7% 157 99.4% 4.4% 141 89.8% 3.8%

미네랄
·
뼈

164 188.5% 4.7% 125 76.2% 3.9% 100 80.0% 3.2% 98 97.8% 2.9% 99 121.2% 2.8% 99 100.0% 2.7%

총
시장
규모

3,488 96.2% 100.0% 3,219 92.3% 100.0% 3,084 95.8% 100.0% 3,349 108.6% 100.0% 3,537 105.6% 100.0% 3,693 104.4%100.0%

※ 시장규모단위 : 억엔(제조업체 출하금액 기준, 야노경제연구소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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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Ⅲ 기능성표시식품의 신고현황 및 
신고제품 특징

2015년 11월 27일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신고가 수리된 건수 149건, 신고사업자 수는 60 사이다.

신고건수를 식품종류별로 보면, 서플리먼트 56%(83건), 기타가공식품 43%(64건), 신선식품 

1%(2건)이며, 서플리먼트의 신고건수가 가장 많다. 또 신선식품의 신고가 수리되는 점이 큰 특징이다.

‘기타가공식품’의 식품종류를 살펴보면, 음료관련 비율이 높으며 청량음료 31%(20건), 분말음료 

17%(11건)이다. 기타 식용식초(희석음용 타입), 발효우유, 무알코올음료, 수산가공품(통조림, 병조림, 

어육소시지), 농산가공품(콩반찬, 멥쌀, 정백보리), 과자(캔디, 젤리), 발효식품(콩), 기타음료(티백차), 

식용유가 있다.

서플리먼트는 매일 지속적인 섭취에 적합한 반면, 맛에서 차별화를 도모하기 어렵고, 동일 성분의 

서플리먼트에 대해서는 가격경쟁 등이 치열해지기 쉬운 단점이 있으므로 오리지널 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차별화가 필수적이다. 한편 일반가공식품 형태의 경우 미각 및 식감 등의 차별화를 도모하기 

쉬운 반면, 매일 같은 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어려워 연속성을 유지하기에 난점이 있다. 

기능성 근거를 살펴보면, 연구리뷰 85%(121건), 임상시험 21건(15%)이며, 임상시험보다 비용부담이 

적은 연구리뷰가 압도적으로 많다.

❙식품종류별 신고건수/비율(2015년 11월 27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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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공식품’의 식품종류(2015년 11월 27일 갱신)

     

❙기능성 근거별 신고건수/비율(2015년 11월 27일 갱신)

기능성표시식품에서 보건용도를 살펴보면, 특정보건용식품의 보건용도가 7용도(정장, 체지방·

중성지방, 혈당치, 혈압, 콜레스테롤, 뼈 건강, 치아 건강)인데 비해 기능성표시식품은 눈 관리 

및 피부보습, 무릎관절 등의 신체 특정부위의 상태나 수면, 스트레스, 알레르기, 인지기능, 피로 

등의 정신, 뇌기능, 신체 상태 등의 새로운 보건용도 신청이 보이며, 특정보건용식품보다 폭넓은 

보건용도 표시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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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정보건용식품이 1개의 표시 안에 2개의 보건용도 표시가 최대(더블토쿠호)인 것에 비해, 

기능성표시식품은 3개 이상의 보건용도를 표시하는 상품이 보이는 등, 기능성표시식품은 신고기업 

측의 책임하에 특정보건용식품보다 폭넓은 표시를 볼 수 있다.

❙보건용도별 신고건수(2015년 11월 27일 갱신)

※ 1상품에 복수의 건강용도를 표시하는 경우는 각각 1건으로 집계

※ 동그라미 표시는 특정보건용식품에는 없고, 기능성표시식품에 새롭게 신고 수리된 보건용도

❙‘기능성표시식품’의 표시 예

기업명 ‘상품명’ 관여성분 신 청 표 시

아지노모토
‘그리나’
(분말형)

글리신
본 제품에는 ‘글리신’이 함유되어 있으며, 빨리 깊은 잠에 빠져들며 수면의 
질적 향상(숙면 개선, 수면리듬 개선) 및 기상 시 상쾌하게 눈을 뜨며, 낮의 
졸음 개선, 피로감 감소, 작업효율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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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특정보건용식품’허가표시 예(더블 토쿠호)

기업명 ‘상품명’ 관여성분 신 청 표 시

오츠카제약
‘현자의식탁’
(분말상태)

난소화성 덱스트린

본 제품에는 식이섬유(난소화성 덱스트린)의 작용으로 당분 및 지방의 
흡수를 억제하므로, 식후의 혈당치 및 혈중 중성지방의 상승을 완화
시켜 줍니다. 식후의 혈당치가 염려되는 분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기 쉬운 분의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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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Ⅳ 실제 기능성표시식품제도의 
활용 사례

1. 가공식품(주영양소 반찬, 부영양소 반찬)의 활용 사례

 마루하니치로 주식회사

❙기업개요

소재지 〒135-8606 도쿄도 고토구 도요스 3-2-20 도요스프론트

사업내용
수산물 수출입･가공･판매, 내동식품, 레토르트식품, 통조림, 반죽제품, 화성품 등의 
제조･가공･판매

판매금액 8,637억 8,400만엔(2015년 3월기･연결)

관련사업 판매액 578억엔(2015년 3월기･연결 / 가공식품 유닛)
 

❙기능성표시식품 개요

상품명 식사로 서포트 생선소시지

상품개요 어육 소시지

내용량 160g(40g×4개)

가격 250엔 / 세금별도(희망소매가격)

신고표시
본 제품에는 DHA･EPA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DHA･EPA에는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발매개시일 2015년 11월 2일

기능성분 DHA･EPA

작용기전평가방법 연구리뷰

리뷰실시자 외부 컨설팅 기관



일본 기능성표시식품제도 및 시장 조사 21

❙기능성표시식품 개요

상품명 사바미즈니

상품개요 수산가공품(통조림)

내용량 190g

신고표시
본 제품에는 DHA･EPA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DHA･EPA에는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발매개시일 2016년 봄(예정)

기능성분 DHA･EPA

작용기전평가방법 연구리뷰

리뷰실시자 외부 컨설팅 기관

❙기능성표시식품 개요

상품명 사케후레이크

상품개요 수산가공품(병조림)

내용량 60g

신청표시
본 제품에는 DHA･EPA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DHA･EPA에는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발매개시일 2015년 12월 1일

기능성분 DHA･EPA

작용기전평가방법 연구리뷰

리뷰실시자 외부 컨설팅 기관



22 일본 기능성표시식품제도 및 시장 조사

❙기능성표시식품 개요

상품명 아부라소노마마튜나후레이크 마구로아부라쯔케올리브오일시다테

상품개요 수산가공품(통조림)

내용량 70g

신고표시
본 제품에는 DHA･EPA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DHA･EPA에는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발매개시일 2015년 12월 1일

기능성분 DHA･EPA

작용기전평가방법 연구리뷰

리뷰실시자 외부 컨설팅 기관

수산가공품의 대형 제조업체인 동사는 ‘생애건강계획’을 제창하여 생선유래 건강영양소를 기축으로 

소비자의 생애건강을 서포트하며, 매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생선유래 건강영양소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생리활성기능을 검증하고 

있다.

업계의 선구자인 어육 소시지에서 정제 생선기름을 첨가하는 기술을 확립하여, 1993년에 ‘맛소시지’, 

2005년에 DHA를 관여성분으로 하는 일본 최초의 특정보건용식품 ‘DHA함유 리사라소시지’를 

발매했다. 이 노하우를 토대로 생선유래 DHA·EPA를 함유한 ‘식사로 서포트 생선 소시지’를 

어육 소시지로서는 최초로 소비자청에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신고하여, 2015년 8월 20일에 수리되어, 

동년 11월 2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또 사바노미즈니는 통조림을 50년 이상 제조하여 연간 1,300만 캔을 판매하고 있다. 기능성표시식품 

‘사바노미즈니’는 DHA·EPA를 함유하고 있는 점에도 최초의 기능성표시식품이다.

사케후이크의 병조림을 연간 530만 병, 튜나후레이크 통조림을 연간 960만 캔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사케후레이크’, ‘아부라소노마마튜나후레이크 마구로아부로쯔케올리브오일시다테’가 

동사의 제3탄, 제4탄의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신고가 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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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에히메음료

❙기업개요

소재지 〒791-8603 에히메현 마쓰야마시 안죠지마치 478

사업내용 청량음료 제조･판매

판매금액 275억 100만엔(2015년 3월기)

관련사업 판매액 약 2,800만엔(‘POM 아시타노카라다’)

❙기능성표시식품 개요

상품명 POM 아시타노카라다

상품개요 온주감귤쥬스 100%(농축환원)

용량 1박스 : 125ml×24개

가격 2,880엔(세금별도) ※통신판매 전용

상품특징
동사 독자적인 제법에 의해 온주감귤 약 1개분의 칼로리로 감귤 3개분(3mg)의 β‐크립
토잔틴을 섭취할 수 있는 주스다(1개당 3mg의 β‐크립토잔틴이 함유되어 있다).

신청표시
‘본 제품에는 β‐크립토잔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β‐크립토잔틴은 골대사에 좋은 영향을 
주므로 뼈의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기능성분 β‐크립토잔틴

작용기전평가방법 연구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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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에서는 1994년부터 독자적으로 온주감귤의 β‐크립토잔틴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2010년부터 

3년간은 농림수산성 보조사업(※ ‘새로운 농림수산정책를 추진하는 실용기술개발사업2) (대표기관 

: (독)농연기구과수연구소)’에 참여하여, 동 사업의 연구성과를 활용해 ‘POM 아시타노카라다’를 

개발, 2013년 3월에 발표했다. ‘POM 아시타노카라다’는 동사가 1999년부터 판매해 온 ‘POM 

미캉주스β’(일반 감귤주스의 약 2배의 β-크립토잔틴 함유)의 후속 상품이다. 기능성표시식품제도의 

시작에 앞서, 보조사업의 연구리뷰가 공개됨에 따라 이것을 활용하여 기능성표시 신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고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의 성과를 활용하여 동사가 독자적으로 상품화하여 신고했다.

보조사업의 연구리뷰가 있었기 때문에 2015년 3월경부터 준비를 시작해 4월에는 신고를 할 수 

있었다. 기능성표시식품제도 신고에 관련된 비용부담은 거의 없었다.

신고를 실시한 2015년 4월 시점에 이미 100건 정도의 신고가 있었다고 한다. 심사위원은 10명 

정도가 참여함에 따라 인원이 부족한 탓에 6월에야 처음으로 미비된 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그 후 8월에 2차 미비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어, 수리되기까지 반년 정도가 소요되었다.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심사하고 있다는 인상이지만, 언제 수리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이후의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것이 동 제도의 과제이다. 소비자청에 심사위원을 늘리는 방안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능성표시식품의 신고는 유용한 연구리뷰를 준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동사의 경우 보조사업 

연구리뷰가 없었으면 신고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판매의 경우, 기능성표시식품 신고 전의 상품은 2013년 3월에 통신판매를 개시했다. 재주문이 

많아, 대부분은 정기구입으로 전환되었다. 연간 판매개수는 약 24만 개이다. 신규고객이 중심이지만 

‘POM 미캉주스β’의 고객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시음에 대한 요청이 많아서 ‘시음세트’(125ml×6개, 

세금포함 880엔, 무료배송)를 출시했다.

‘POM 아시타노카라다’는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회원용 통신판매에 주력하여 입소문을 통해 고객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기능성표시식품 대응상품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출하분부터 대응하려고 

한다(정기구입자에게는 2015년 12월중에 고지예정).

관여성분인 β크립토잔틴은 감귤류 중에서도 온주감귤의 함유량이 가장 높으며, 일본 고유의 

기능성분이다. 따라서 뼈의 건강유지뿐만 아니라 간기능 개선 등 다른 효과에 대해서도 소구할 

생각이며, 기능성표시식품 신고도 검토하고 있다.

2) ‘새로운 농림수산정책을 추진하는 실용기술개발사업(2010-2012년)’
과제명 : β‐크립토잔틴에 착안한 감귤가공 부산물이용에 의한 차세대형 기능성식품 창출
연구리뷰 : (독)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과수연구소, 식품종합연구소), 가나자와대학, 에히메대학,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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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선식품의 활용 사례

 밋카비쵸 농업협동조합(JA 밋카비)

❙기업개요

소재지 〒431-1497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 기타구 밋카비쵸 885

사업내용 농업을 주축으로 한 지역협동조합사업(신용･공제･구매･판매)

판매금액 95억 5,866만엔(판매사업 / 2015년 3월기)

관련사업 판매액 79억 4,504엔(감귤)  

❙기능성표시식품 개요

상품명 밋카비 감귤

상품개요 온주감귤(신선 / kg당 600엔 전후)

상 품 특 징
당도가 높고, 독특한 맛과 저장성(상당기간 보관 가능)이 우수한 품종‘청도’를 중심으로 
재배하고 있다.

신고표시
‘본 제품에는 β‐크립토잔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β‐크립토잔틴은 골대사 작용을 도와줌에 
따라 뼈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기능성분 β‐크립토잔틴

작용기전평가방법 연구리뷰(밋카비연구소)

국립연구개발법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농연기구)의 과수연구소가 2003년에 하마마쓰

의과대학, 하마마쓰시(구 밋카비쵸)와 공동으로 영양역학조사(밋카비쵸연구)를 개시했다. 밋카비쵸

연구는 일본에서 인기 있는 온주감귤에 함유되어 있는 카로티노이드와 골밀도와의 관련을 경시적으로 

조사 것으로, 2013년까지 20년 동안 밋카비쵸 주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동 연구는 

온주감귤에 함유된 β‐크립토잔틴이 골다공증이나 생활습관병의 위험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2014년 이후도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품표시법 공포(2013년 6월) 후, 새롭게 창설된 기능성표시식품제도는 신선식품도 대상인 점을 

고려하여 동 조합은 시즈오카현과 하마마쓰시(구 밋카비쵸)의 협력으로 밋카비쵸연구에서 입증된 

밋카비감귤 신고를 단행했다. 밋카비연구의 관련기관(농연기구·과수연구소, 하마마쓰의과대학, 

하마마쓰시(밋카비쵸), 시즈오카현)과 제휴하여 연구리뷰를 수집, 신고서를 제출했다. 관련 기관과의 

제휴가 중요하며, 신고 내용에 여러 가지 조언과 지도를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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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응은 2015년 4월 이후로 6월에 신고하여 9월에 수리(공포)되었다. 비용은 대략 100만 엔 

정도(감귤의 등급·계급별 당도 및 기능성분 측정비용 등)이다.

2015년 11월 초순 조생종으로 처음 출하했다. 언론의 주목도 높아 출발이 양호하였으며 예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다(최초 출하부터 2주간 정도 가격은 안정적으로 예년보다 호조).

밋카비 감귤은 시장유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초 출하 시에 조합장이 나고야와 도쿄의 시장을 

방문하여 도매업자들을 대상으로 세일즈를 실시했다(밋카비 감귤의 유통·판매지역은 서쪽 기후에

서 동쪽 미야기까지). 기타 강연 및 신문·잡지취재 등에도 활용하고 있다.

농산물의 기능성표시 및 온주감귤의 기능성분(β‐크립토잔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연기구·과수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결성된 과수시험연구추진협의회(과수협 : 회원은 과일도매·

소매·가공업자 중심)의 활동 등을 통해 충족시키고 있다.

온주감귤의 가공품도 개발·판매하고 있는데, 기능성표시는 차후로 미루고, 우선은 신선식품으로 

승부한다는 생각이다.

기능성표시식품제도에 대한 과제·요망은 해당 제도의 인지도가 낮고, 농산물 등의 신선식품도 

대상이 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좀 더 PR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β‐크립토잔틴의 

효과를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싶었지만, 현의 지도 등도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상당히 완화된 표현으로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로 결정되었다. 일반식품과의 

차별화가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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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사라다코스모

❙기업개요

소재지 〒509-9131 기후현 나카쓰가와시 센다바야시 1-15

사업내용
(발아) 채소의 제조･판매, 치커리소주의 제조･판매, 교육형 관광생산시설 ‘치커리마을’ 
운영

판매금액 83억 3,900만엔(2015년 5월기)

관련사업 판매액 약 6억엔(콩나물)

 

❙기능성표시식품 개요

상품명 다이즈이소플라본코 다이즈모야시

상품개요 콩나물(신선) ※ 전자렌지팩 채용

내 용 량 200g(1봉지)

가격 70엔 전후(세금별도)

상품특징

영양이 풍부한 콩을 발아(콩나물)시켰기 때문에 영양소의 종류와 양이 증가했다. 또 봉지
마다 가열할 수 있는 전자렌지용 팩 채용으로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고, 조리의 간편화도 
실현했다. 가열 후 그대로 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볶음이나 찌개요리에도 이용할 수 
있다.

신청표시
‘본 제품에는 대두이소플라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대두 이소플라본은 뼈성분을 유지하는 
작용으로 뼈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기능성분 대두이소플라본

작용기전평가방법 연구리뷰

만성적인 저이익 구조에서 탈피할 수 없는 콩나물 사업을 살리기 위해 일반적인 ‘숙주’보다 판매가격이 

높아 이익을 내기 쉬운 ‘콩나물’의 상품화에 주력하는 가운데 콩나물의 우수한 기능을 어떻게든 

어필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때마침 기능성표시검토회 정보를 알게 되어 신선채소도 대상이 되는 

것을 확인하여 제도에 도전하기도 했다.

콩나물뿐 아니라 기능성 채소를 늘려 일본인(특히 젊은층)의 채소부족 해소에 공헌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며, 기능성 채소를 통해 지역의 농업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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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리뷰는 동사(상품개발본부 연구개발과) 단독으로 개발하여 보고했다. 연구개발과장은 기능성

식품소재 제조업체 출신으로 연구리뷰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소비자청에서 기능성표시에 대한 검토가 시작된 2013년 12월경부터 준비하여 신선채소 분야에서 

최초로 수리되는 것을 목표로, 2015년 4월 20일 신고서를 제출했다(그 후 미비사항으로 2차 

자료 제출, 9월 8일 수리·공표되었다). 동일한 신선식품인 ‘밋카비감귤’과 같은 날 수리·공표되었

으나, 신선채소로서는 제1호였다. 비용은 대략 150만 엔 정도 들었다(준비비용 포함).

처음에는 임상시험을 각오했으나, 연구리뷰를 첨부하면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특히 기능성분 ‘대두이소플라본’에는 풍부한 임상연구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연구리뷰의 수집·신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다만, 신고서가 수리될 때까지 미비사항을 세세하게 

지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는 것이 힘들었다. 미비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은 식품의 기능성보다 

안전성에 관한 것이 많고 특히 과잉섭취3)의 문제를 중시하는 느낌이었다.

2015년 10월 7일 발매하여, 발매월 매출액(콩나물)은 평소의 30% 증가했으며, 이후도 증가를 

유지하고 있다. 동사는 시장을 통하지 않고 상품은 독자적인 유통망을 이용해 소매점에 납품하기 

때문에 기능성표시식품의 매장신설 등을 직접 소매점에 제안하고 있다. 자택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봉지마다 전자레인지에 조리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다. 

또한, 동사가 운영하는 교육형 관광생산시설 ‘치커리마을’(연간 30만 명 이용)의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등, 손쉽게 맛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세미나 

및 강연회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향후 제2탄으로 지금까지 콩나물보다 대두이소플라본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다이즈스파이스플라우드 

베지플라본’(이소플라본 농도는 ‘다이즈이소플라본코다이즈모야시’의 약 2.4배)을 2015년 9월 3일 

신고서를 제출했다. 제3탄, 제4탄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기능성표시식품제도에 대한 과제·요망사항은 미비사항에 대해 소비자청 담당자와의 연락이 

문서중심이라는 점, 1차 때 지적받지 않았던 사항이 2차 때 지적사항이 되는 점, 수리까지 장기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다고 한다.

3) 일본정부·내각부에 설치된 식품안전위원회에서 대두이소플라본의 안전한 1일 섭취권장량 상한치 70~75mg/일과 특정보건용식품
으로서 대두이소플라본의 안전한 1일 섭취량의 상한치 30mg/일 (모두 대두이소플라본 아그리콘 환산치)가 2006년에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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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플리먼트 활용 사례

 주식회사 판켈

❙기업개요

소재지 〒231-8528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주구 야마시타쵸 89-1

사업내용
무첨가 화장품, 서플리먼트, 채소즙, 발아쌀 등의 연구･개발･제조･판매(통신판매, 
직영점포 판매, 도매)

판매금액 776억 3,200만엔(2015년 3월･연결)

관련사업 판매액 232억 8,500만엔(2015년 3월･연결 / 서플리먼트 매출액)

❙서플리먼트 판매채널 구성

※ 점포판매 : 자사 점포에서 판매

※ 도매판매 : 드럭스토어, 편의점 대상 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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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발매 2015년 겨울 이후 전개

눈관리
(임상시험)

혈압 중성지방 요통
(임상시험)

숙면
(임상시험)

<<9/18 수리>>

정장
<<9/25 수리>>

스트레스

󰠐기능성표시식품군󰠐

❙기능성표시식품의 개요

상품명 엔킨

상품개요 연질캡슐 형태의 서플리먼트. 중장년층의 노안에 특화되어 있는 점이 특징.

내용량 30일분(60알) / 15일분(30알)

가격 2,160엔 / 1,134엔(세금 포함)

신고표시

본 제품에는 루테인･아스타크산틴･시아니딘-3-글루코시드･DHA가 함유되어 있어 
근거리 초점조절 기능을 도우며, 눈 사용에 따른 어깨･목 근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킵니다.

발매개시일 2015년 6월 19일

기능성분 루테인･아스타크산틴･시아니딘-3-글루코시드･DHA

작용기전평가방법 임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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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표시식품의 개요

상품명 겐지서포트

상품개요 정제 형태의 서플리먼트

내용량 30일분(120알)

가격 2,047엔(세금 포함)

신고표시

본 제품에는 모노글루코실헤스페리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작용이 있는 모노글루코실헤스페리딘은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분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발매개시일 2015년 6월 19일

기능성분 모노글루코실헤스페리딘

작용기전평가방법 연구리뷰

리뷰실시자
외부협력자(도호대학･사서)
* 연구협력 : 도쿄농공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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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표시식품의 개요

상품명 게아쓰서포트

상품개요 정제 형태의 서플리먼트

내용량 30일분(180알)

가격 1,620엔(세금 포함)

신고표시

본 제품에는 정어리 펩타이드(valy tyrosine)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혈압저하 작용이 
있는 정어리 펩타이드(valy tyrosine)는 혈압이 높은 분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발매개시일 2015년 6월 29일

기능성분 정어리 펩타이드(valy tyrosine)

작용기전평가방법 연구리뷰

리뷰실실자
외부협력자(도호대학･사서)
* 연구협력 : 도쿄농공대학

동사는 창사 이래 「‘不’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창출」을 기본 경영 방침으로 삼아, 무첨가 화장품, 

서플리먼트, 발아쌀, 녹즙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서플리먼트에 대해서는 일본 제일의 건강 

서포트 기업을 목표로 ‘고객 굿에이징(일생동안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사는 것)’의 실현을 

전략으로 내걸고 있다. 

최근 동사의 서플리먼트 매출액은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수익감소가 계속되는 것이 큰 과제였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2013년 1월 동사의 창업자가 경영에 복귀하여 고객의 시선으로 철저하게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채산성 없는 사업 철수, 도매 채널(드럭스토어 및 편의점 등 소매에 

대한 도매), 점포판매 채널에서 새로운 업태의 점포 전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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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전략으로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한 독자성이 높은 제품을 강화, 중장년층 시장에서 매출 

확대를 목표로, 기능성표시식품제도에 대해서는 동사의 독자적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제작한 

기능성표시식품의 판매를 강화할 것을 내세우고 있으며, 서플리먼트의 선구기업을 자부하며 연구체제, 

오래된 에비던스 취득실적, 노하우를 활용할 것이라고 한다.

이전부터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연구원 145명(2015년 3월말) 규모의 ‘판켈종합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 2016년도에는 제2연구소를 신설하여 서플리먼트의 에비던스 취득, 신소재 탐색 

등을 담당하는 ‘이노베이션연구소’로 포지셔닝하고, 기초･기초연구를 강화함과 동시에 기존의 

제1연구소는 ‘제품개발 연구소’로서 제품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등, 2개 연구소 체제로 연구개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또,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제휴하여 에비던스에 근거한 서플리먼트를 개발하고자 기초연구, 기술연구

를 실시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인 의료법인재단건강원 건강원클리닉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임상연구의 감수, 시험의 설계 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동사 홈페이지)

󰠐건강원클리닉과의 제휴󰠐

기능성표시식품 가운데 현재 주력하고 있는 것은「엔킨」이다. 2015년도(2016년 3월기)는 연간 

12억 엔의 광고 선전을 투입시켜 기능성표시식품 신고 전의 매출액 약 9억 엔을 30억 엔까지 

확대시킬 것이라고 한다. 발매 후 3개월간(2015년 6월~9월)의 판매실적은 전년 동기간대비 3.9배로 

신장하였으며, 판로별로는 통신판매가 2.5배, 점포판매 3.0배, 도매 20.5배에 달했다. 특히 기능성표시

식품의 취급에 적극적인 드럭스토어와, 광고 선전의 대량투입으로 편의점 등에서의 취급이 확대된 

점 등이 도매가 대폭으로 신장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향후 기능성표시식품제도를 활용하여 소비자가 알기 쉽게 동사의 움직임과 목적을 전달할 수 

있는 제품 라인업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34 일본 기능성표시식품제도 및 시장 조사

 모리시타진탄 주식회사

❙기업개요

소재지 〒540-8566 오사카부 오사카시 주오구 다마쓰구리 1-2-40

사업내용 의약품, 의약품부외품, 의료용구 및 식품 등의 제조･판매

판매금액 98억 1,700만엔(2015년 3월기･연결)

관련사업 판매액 40억엔(2015년 3월기･연결 / 서플리먼트 매출액·추정)

❙서플리먼트 판매채널 구성

피부보습멘탈
체지방

(임상)
혈당치 피로

기간 브랜드
「Bifina」 시리즈(정장제)

자사 취급 원료

󰠐기능성표시식품군󰠐



일본 기능성표시식품제도 및 시장 조사 35

1893년 창업이래, 오랜 기간에 걸친 생약연구의 성과로 안정성에 대한 정보와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독자적인 기능성 소재를 보유, 자사제품 및 소재배합을 실시하고 있다. 독자 생약소재에 

대해서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허를 취득한 소재를 중심으로 대량공급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연구개발을 메인으로 하는 개발형 공장 ‘오사카테크노센터’안에 ‘진탄바이오파머연구소’를 

설치했으며, 연구원은 약 30명 정도 근무하고 있다. 오랜 기간 연구를 하고 있는 비피더스균(론가무종) 

및 원료공급을 하고 있는 사라시아, 로즈힙 등의 연구, 사라시아를 취급하는 기업 및 대학과 

제휴하여 사라시아 품질을 확보하면서 보다 안심·안전한 상품 보급을 위해 사라시아속식물보급협회 

설립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건강기능을 가진 소재 탐색 등도 진행하며, 대학과 다른 

연구기관과의 제휴에 의한 공동연구도 실시하고 있다.

기능성표시식품을 중심으로 보건기능식품군을 ‘헬스에이드’ 시리즈로 전개하고 있다. 주요 타깃은 

중장년층으로 생활습관병 예방에 좋다.

동사에서는 기능성표시식품제도를 사업기회 확대의 호기로 파악하고 있으며, 기간상품인 ‘비피나’ 

(2015년 3월기 매출 : 27억 6,000만 엔)의 기능인 정장 기능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비피나’의 전개 외에도 동사가 강점으로 여기는 캡슐기술을 활용한 소재 

및 독자적인 연구소재의 전개도 실시하고 있다. 또 앞에 기술한 사라시아 및 로즈힙에 대해서도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신고하고 수리중에 있다. 

동사는 의약품 제조업체로 의악품의 신고서류 제출 등에 익숙하다. 한편 건강식품판매회사(자사에서 

제조설비 및 연구부문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 등은 의약품 및 특정보건용식품의 서류제출 경험이 

없어, 기능성표시식품 신고를 위해 서류작성 노하우가 부족해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서플리먼트 시장에서 참여기업·상품 등 옥석이 혼재해 있는 가운데 기능성표시식품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이 일반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동사에서는 연구개발부문이 

연구 리뷰, 상품개발부문이 패키지 등의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통신판매 비중이 높은 동사에서는 판매루트의 확대를 전략으로 내걸고 있다. 한편 서플리먼트 

주력판로인 드럭스토어 체인 각 사 또는 일본체인드럭스토어협회와 함께 기능성표시를 성장기회로 

파악하고 있다. 드럭스토어가 ‘거리의 건강 스테이션’으로 소비자와의 접점을 두텁게 하려는 가운데 

기능성표시 도입을 호기로 여기며, 각 사가 힘을 쏟을 것으로 보고 있다. 드럭스토어에서 서플리먼트 

매장을 기능별로 전개할 가능성도 있고, 기능성표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제조업체에 집약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동사는 예상하고 있다.

판매상황에 대해서는 동사의 경우 2015년 4월 후반부터 5월에 걸쳐 대부분이 수리되어, 초기 

출하에서 드럭스토어 측의 기능표시식품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기능성표시식품의 수리건수가 

많지 않아 기능성표시식품매장이 정비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동사는 여러 품목이 수리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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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강점이 되었다. 출하배송이 호조로 진행되었고 재고가 없을 정도로 예상을 넘어서는 추이를 

보였다. 드럭스토어의 도입 점포수는 1만 개에 달한다. 한편 통신판매에 대해서는 성분 등의 

내용이 거의 변함없고(근거를 중시한 내용성분·양을 본래부터 전개하고 있다), 유저도 소재에 

대한 인식이 높았기(고객용 책자에 소개) 때문에 기능성표시식품이 되어도 특별히 큰 반응은 

없었다.

기능성표시 신고를 위해서는 연구개발체제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동 

제도는 제조업체의 책임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안심할 수 있는 체제구축이 필수적이므로 동사에서도 

기존 이상의 연구개발체제를 확충할 생각이다.

동 제도가 널리 소비자에게 인식되는 것이 중요하며, 성장전략 중의 규제완화로 정부, 소비자청 

등의 홍보에 의해 소비자가 동 제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서플리먼트를 다수 전개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전환하려는 의향이 있다. 

다만, 면역 및 항산화 등은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전개가 곤란하며(락토페린 등), 이 경우는 이 

소재로 무리하게 신고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재를 탐색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동사는 락토페린을 관여성분으로 하여 면역 및 보건용도로 신고를 했으나, 소비자청에서 수리되지 

않았다. 면역에 대해 NK세포(내츄럴킬러세포)가 활성화(높아졌다) 되었다는 데이터가 있어도 

이것이 어떻게 신체에 기능하는 것인지(기능성 : 건강에 공헌하는지)를 증명하기 어려운(기능성표시 

표현이 어렵다) 점이 수리되지 않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면역 및 항산화는 수치결과가 건강유지로 

연결되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 어렵다. 임상에 대해서도 시험내용 설계(시험방법, 평가방법 등)부터 

논문 작성법(옛날 논문에서 결과적으로 암 예방으로 연결된다는 결론이 난 것이 있었지만, 이 같은 

결론으로는 도저히 기능성표시식품 신고는 곤란)까지 기능성표시식품 신고·수리를 염두에 둔 

설계가 필요하다.

향후는 소비자에게 기능성표시식품제도를 인지·이해시키기 위해, 점두회전을 높이는 것이 과제이다. 

과제는 건강식품 및 기능성표시식품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아, 이해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동사에서는 판매촉진책으로 TV광고를 2015년 7월과 10월에 실시하고, 

동시에 인터넷에서도 동영상을 공개했다. 또 일반소비자에 대한 기능성표시식품 인지도 향상을 

위해 이벤트 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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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Ⅴ 한국의 농식품 생산자 및 수입업체가 일본의 
기능성표시식품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매뉴얼

1. 기능성표시식품 신고 가능성 검토

현재 기능성표시식품제도에서는 ‘기능성 관여성분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으며4), 오래 전부터 

전승되어온 소재로서 건강에 기여한다고 알고 있는 소재 및 식품, 또는 근거가 있는 식재·성분도 

표시하려는 기능성(보건용도)에 관여하는 성분이 명확한 것이 요구된다. 또 기능성 관여성분이 

정량할 수 있는 것이 전제로 이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기능성표시식품

으로 신고하여 수리되기는 어렵다.

❙기능성 관여성분에 대한 인식(예)

인식 예 품질보증

성분이 단일화합물 또는 구조식이 
비슷한 5화합물 정도의 

저분자(분자량1,500정도 이하)
화합물군(균체포함)인 경우

자일리톨, 비피더스균OO주
품질보증에 패턴분석은 

거의 불필요. 개별 
정량으로 대응 가능

성분이 일정 구조식으로 대표되며, 
기원(基原) 등으로 규제되는 소수
(및 20화합물 이내)의 저분자(분자량 

1,500정도
이하) 화합물군인 경우

온주감귤유래 β‐크립토잔틴 지방산 에스테르, 
빌베리유래 안톤시아닌(델피니딘, 티아니딘, 

페투니딘, 페오니딘, 말비딘의 
3-O-글루코사이드 및 3-O-갈락토사이드), 

콩이소폴라본(다이딘, 글리시틴, 
6″-O-마노닐CoAx3, 다이제인, 크리시틴, 

게니즈틴

품질보증에는 
정량분석으로 정성적인 

패턴분석을 조합할 
필요가 있다

성분이 일정한 특징적인 구조를 
가진(일정 구조식으로 표시) 

고분자(분자량 1,500정도 이상)로, 
기원과 함께 구조식, 중합도 및 
분자량 등에서 화합물군의 폭을 

규정할 수 있고, 성분 정량이 가능한 
경우

사과유래 폴리페놀, 구아바유래 폴리페놀, 
옥수수유래 난소화성덱스트린, 

시알륨(Cyalume)식물유래

품질보증에 정량분석뿐 
아니라 기원보증 및 
화합물군으로서의 

특징을 파악한 어떤 
지표를 조합한 

정성분석이 필요하다

4) 2017년을 목표로 제도의 재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업계단체에서 기능성 관여성분이 명확하지 않은 소재 등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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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성분 건수

난소화성덱스트린(식물섬유) 17

루테인 14

유산균 13

히알루론산 Na 10

DHA, EPA 8

칡꽃유래 이소플라본(텍토리게닌류) 8

초산 8

빌베리 유래 안토시아닌 6

아스타크산틴 5

L-테아닌 4

리코펜 4

콩 이소플라본 4

γ-아미노 부티르산(GABA) 4

은행나무잎 유래 플라본 글리코시드, 은행나무잎 유래 테르펜락톤 3

글루코사민염산염 3

사라시아 유래 사라시놀 3

모노글루코실헤스페리딘 3

보리 β-글루칸 3

쌀유래 글코실세라미드 3

락토트리펩티드(VPP, IPP) 2

3% Glabridin함유 감초추출물 2

β-크립토크산틴(cryptoxanthin) 2

메틸화카테킨(에피갈로카테킨-3-O-(3-O-메틸)갈레이트 및 갈로카테킨-3-O-(3-O-메틸)갈레이트) 2

제아잔틴 2

감초유래 Glabridin 2

비변성 Ⅱ형 콜라겐 2

0.19밀 알부민 1

5-아미노레불린산 인산염 1

GSAC(γ-글루타밀-S-아릴시스테인) 1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신고된 관여성분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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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성분 건수

L-세린 1

N-아세틸글루코사민 1

α‐리놀렌산 1

이미다조르지펩티드 1

정어리 펩티드(바릴티로신) 1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EGCg) 1

카카오플라바놀 1

키토글루칸(팽이버섯추출물) : 팽이버섯유래 유리지방산 혼합물 1

글리신 1

콜라겐 펩티드 1

서덴펩티드(바릴티로신) 1

락토페린 1

시아니딘-3-글루코시드 1

로즈힙 유래 틸리로사이드 1

미역 펩티드(페닐알라닌티로신, 바릴티로신, isoleucil티로신) 1

환원형 코엔자임 Q10 1

소나무껍질 유래 프로시아니딘(프로시아니딘B1) 1

2. 기능성표시식품 전개방법 검토(원재료와 기능성 관여성분)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서플리먼트 형태, 일반식품 형태, 신선식품의 신고가 가능하지만, 서플리먼트 

형태, 일반식품 형태의 경우, 기능성 관여성분을 함유한 원재료를 가공·사용하는 경우와 신고하려

는 서플리먼트, 일반식품에 기능성 관여성분 또는 성분을 함유한 원료를 첨가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기능성 관여성분·원료를 첨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고기업이 가진 독자원료·성분을 사용하는 

경우와 원재료 공급자로부터 원료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미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신고실적이 

있는 성분·원료 및 연구리뷰가 있는 원료도 판매되고 있으며, 이들 성분·원료를 첨가함으로써 

비교적 용이하게 기능성표시식품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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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신고상황을 살펴보면, 원재료 공급자인 큐피사가 연구리뷰를 첨부하여 제공하는 히알루

론산(보건용도 : 피부보습)에 복수의 건강식품 판매회사가 서플리먼트로 신고·수리되어, 향후는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타사와의 차별화가 어려워져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능성표시식품 신고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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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되는 보건기능과 판매 타깃

2014년 12월에 30대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소비자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중장년층이 

안고 있는 신체상 고민은 모든 속성에서 공통되는 고민이 있는 반면, 성별이나 연령대별로 서로 

다른 고민도 나타나므로,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신고할 예정인 상품에 대해서는 보건용도에서 어떤 

속성이 메인 타깃인지를 고려하여 상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상품의 설계단계

부터 주요 타깃층인 중장년층의 수요를 파악한 ‘market in’의 시선으로 상품개발을 실시하여 

일본시장에서 확대판매를 기대할 수 있다. 

남성(n=1,149)은 시력저하(29.7%)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피로(29.2%), 눈피로(29.2%)가 

동률로 2위를 차지했다.

여성(n=838)은 눈피로(34.8%), 피로(34.1%)로 피로 관련이 상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미용·안티

에이징(33.8%)이 3위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n=428), 40대(n=379)에서는 피로가 30대 44.2%, 40대 43.0%로 40%를 넘어 

가장 높았다. 50대(n=369)는 시력저하(36.3%), 피로(35.8%), 눈피로(33.1%)로 상위 3위의 비율이 

30%를 넘었으며, 60대(n=428)는 눈의 피로(33.7%), 건강유지·증진(30.2%), 혈압(30.0%)이 30%를 

넘었다. 70대 이상(n=379)에서는 혈압(38.8%), 건강유지·증진(35.7%), 눈피로(30.5%), 시력저하

(30.5%), 기억력저하(30.5%) 등의 비율이 30%를 넘었다.

❙일본인의 중장년층이 안고 있는 신체상 고민 순위/성별

순위 남성(n=1,149) (%) 여성(n=838) (%)

1 시력저하 29.7 눈피로 34.8

2 피로 29.2 피로 34.1

3 눈피로 29.2 미용·안티에이징 33.8

4 건강유지·증진 27.7 건강유지·증진 32.8

5 혈압 24.9 시력저하 30.0

6 중성지방 23.4 슬리밍, 다이어트 27.6

7 콜레스테롤 19.2 기억력 저하 22.3

8 체지방 18.1 체지방 20.2

9 기억력 저하 17.3 콜레스테롤 19.8

10 혈당치 15.3 면역력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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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요(야노경제연구소 조사)

조사방법 인터넷 조사

조사기간 2014년 12월 상순

회답자 속성

30대이상 남녀 1,987명

남성 : 1,149명, 여성 : 838명

30대 428명, 40대 379명, 50대 369명, 60대 424명, 70대 387명

❙일본인 중장년층이 안고 있는 신체상 고민 순위/연령대별

순위 30대(n=428) (%) 40대(n=379) (%) 50대(n=369) (%)

1 시력저하 29.7 눈피로 34.8 시력저하 36.3

2 피로 29.2 피로 34.1 피로 35.8

3 눈피로 29.2 미용·안티에이징 33.8 눈피로 33.1

4 건강유지·증진 27.7 건강유지·증진 32.8 건강유지·증진 29.5

5 혈압 24.9 시력저하 30.0 중성지방 26.0

6 중성지방 23.4 슬리밍, 다이어트 27.6 체지방 24.9

7 콜레스테롤 19.2 기억력 저하 22.3 콜레스테롤 22.5

8 체지방 18.1 체지방 20.2 기억력저하 21.7

9 기억력 저하 17.3 콜레스테롤 19.8 미용·안티에이징 21.4

10 혈당치 15.3 면역력 19.1 슬리밍, 다이어트 20.6

순위 60대(n=424) (%) 70대(n=387) (%)

1 눈피로 33.7 혈압 38.8

2 건강유지·증진 30.2 건강유지·증진 35.7

3 혈압 30.0 눈피로 30.5

4 시력저하 27.8 시력저하 30.5

5 콜레스테롤 21.9 기억력저하 30.5

6 중성지방 19.3 관절통증 24.3

7 피로 18.4 콜레스테롤 23.0

8 기억력저하 17.0 혈당치 18.1

9 관절통증 16.5 중성지방 17.6

10 체지방 13.7 피로 15.5



일본 기능성표시식품제도 및 시장 조사 43

4. 판매 타깃에 적합한 상품설계

기능성표시식품으로 표시하려는 기능성에 관심이 높은 타깃 층(성별, 연령대 등)의 라이프 스타일 

및 지향성에 맞는 상품 개발·전개가 중요하다.

인터넷 소비자조사(2014년 12월 실시) 결과에 따라 서플리먼트의 섭취상황을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서플리먼트 섭취비율이 높고, 연령대에서는 50대와 70대 이상에서 현재 섭취하고 있다는 

비율이 30%를 넘었다.

서플리먼트의 경우 장기적인 지속 섭취가 적합한 반면, 형태로 차별화를 도모하는 것이 어렵고, 

관여성분은 차별화가 필요하다. 한편 일반식품(서플리먼트 외의 형태)의 경우 식품의 2차 기능(맛, 

냄새, 색, 식감)에서 소비자의 관심을 높이는 것이 가능함과 동시에 경쟁식품과의 차별화도 용이하다. 

그러나 기호성이 강한 식품은 장기간 지속 섭취에 부적합한 경우(맛 등에 싫증)가 있다. 

타깃 층이 요구하는 식품형태·타입과 표시하려는 기능성이 발현되기 위해 필요한 섭취기간을 

고려한 상품 설계가 필요하다.

❙서플리먼트 섭취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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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플리먼트 형태와 일반식품 형태의 장단점

구분
서플리먼트 형태

(정제, 분말, 캡슐, 미니드링크)
일반식품 형태

장점 지속 섭취가 비교적 용이 맛이나 식감으로 타사 제품과의 차별화 가능

단점

오리지널 성분이 아닌 경우, 
타사 서플리먼트와의 차별화가 어려움

(정제, 캡슐의 경우 
식품의 2차 기능(맛, 냄새, 색, 식감) 상실)

매일 지속적인 섭취에 어려움
(매일 같은 식품을 먹는 것에 싫증내기 쉽다) 

5. 생산체제 검토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신고를 하는 식품의 경우 생산·제조하는 모든 설비마다 생산·제조 및 

품질관리체제에 대해 기재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타사에 위탁생산하는 경우는 위탁처 

현황에 대한 신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플리먼트 형태의 경우 ‘기능성표시식품 신고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GMP5)에 근거한 

철저한 제조공정관리가 요구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일본의 2개 단체(일본건강·영양식품협회, 

일본건강식품규격협회)가 인증하는 GMP 취득공장 또는 미국 GMP 인증기관의 인증을 취득한 

공장에서의 생산이 요구되며, 인증취득 공장에서의 위탁생산 또는 자사생산거점에서의 인증취득 

등의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자. 제품의 안전성과 일정품질 유지를 위해 정한 규칙과 시스템. 일본에서는 서플리먼트의 
경우 GMP는 의무화는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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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제조거점의 품질관리 요구 조건(1~3 조건중 하나에 부합할 것)

   1. GMP 등(GMP, HACCP6), ISO22000, FSSC22000 승인서 등)의 승인을 취득하고 있다.

   2. 외국 정부가 표시하는 GMP 또는 HACCP에 따라 제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3. 상기 이외의 경우는 아래 내용을 기술

    - 제조시설·종업원의 위생관리 대응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제조시설·종업원·제조공정의 위생관리에 관한 규정, 절차, 기록 등

    - 제조시설 도면

6. 정보수집체제 구축

‘기능성표시식품 신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기능성표시식품의 신고자는 신고식품에 의해 건강피

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및 의료종사자 등으로부터 연락받을 수 있는 체제 구축이 요구되며, 

그 창구는 일본 국내에 설치하고 적절한 일본어로 대응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7. 기능성표시식품 신고를 위한 체제 구축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및 연구리뷰에서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또 기능성표시식품 신고를 위한 자료 작성 시, 일본 기업이라도 소비자청에서 신고서류가 반송되어 

미비만 사항에 대한 지적을 수정하여 재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2~3회 정도 수정 제출한 후 겨우 

수리되는 기업이 대부분이다(연구리뷰를 첨부한 원료를 사용하여 연구리뷰의 전용에 의한 신고는 

제외).

또한, 신고하려는 기능성표시와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수리되는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의 경우, 대학이나 연구기관,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 수탁임상시험실시기관) 등과의 제휴가 효과적이며, 업계단체, 행정기관 등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각자 자신 있는 분야에 대해 역할을 분담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기능성표시식품 신고가 수리된 기업을 살펴보면, 본 리포트에서도 활용 사례로 거론된 JA밋카비 

및 주식회사 에히메음료 등도 컨소시엄 형성에 의해 기능성표시식품의 신고·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6) Hazard Analysis and Criteical Control Point : 위해분석, 중요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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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체적인 신고 서류의 작성·제출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관할관청인 소비자청

에서 상세한 지적이 있으므로, 신고자료의 작성에 전문지식이 있는 기업·단체(의약품 신고 및 

특정보건식품 신고실적이 있는 기업, 기능성표시식품의 신고가 수리된 실적이 있는 기업, 컨설팅회사 

등)와의 제휴가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8. 마케팅 전략 구축

신고하려는 기능성표시내용을 사용하여 어떻게 소비자의 인식 확대와 구매 의욕을 환기시킬 

것인가가 최대의 관건이며, 기능성표시식품으로 가능성이 있는 식품·원료·성분에서 기대되는 

기능성과 표시내용을 일본의 소비자, 특히 건강·미용의식이 높은 중장년층의 수요에 부합하는 

것으로 설계하는 것이 성공의 필수조건이다.

임상시험을 비롯하여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특정보건용식품도 

발매 후 소비자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판매가 중단된 상품도 여럿 있다. 특정보건용식품의 허가를 

취득했기 때문에 팔리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취득한 표시내용(보건용도)을 어떻게 마케팅으로 

연결하느냐가 성패의 관건이 된다고 한다. 기능성표시식품의 경우 특정보건용식품을 취득하는 

정도의 장벽은 아니지만, 신고까지 기간과 비용 소요는 필요하며, 이것을 회수하기 위한 수익 

창출을 위해 일본시장에서의 마케팅 전략 구축이 필수적이다.

또 식품형태(서플리먼트, 일반식품) 및 식품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판매채널이 다르므로, 판매채널을 

염두에 둔 상품설계 및 각 판매채널에 연결고리를 가진 수입업체와의 제휴가 중요하며, 기능성표시

식품의 개발단계부터 제휴처를 감안한 전략 수립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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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판매

채널
중심 가격대 장     점 단    점

서플리
먼트

통신
판매

1,000~3,000엔 
/1개월분

상품특징과 설명을 광고하는 
것이 가능
건강식품시장 중에서는 확대 
시장

참가기업이 많아 경쟁 치열
소비자에 대한 인지(광고선전)를 바탕으로 
구입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코스트 발생(선행
투자 필요)
구매자에 대한 애프터 팔로우가 필요

방문
판매

5,000엔 이상
/1개월분

설명판매가 가능하며, 높은 
단가의 상품이 판매 가능

법 규제가 엄격하여, 최근 시장이 축소 기조

드럭
스토어

1,000~3,000엔 
/1개월
(서플리먼트)
500엔 미만/1개
(미니드링크)

기능성표시식품의 취급에 
적극적
서플리먼트로 기능성 미니드
링크(50ml~100ml)를 취급
최근, 교외형 점포를 중심으로 
일반식품 구비를 강화하는 움
직임을 볼 수 있다

셀프판매가 기본이기 때문에 POP광고, 드럭
스토어 기업과 점원에 대한 설명회(점포, 
점원에게 상품에 대한 의식교육) 등 적극적인 
판촉을 하지 않으면 확대판매는 기대하기 
어렵다

일반
식품

식품
슈퍼

1,000엔 미만 
/1개 상품
(상품종류별로 
중심가격대가 
다름)

소비자(특히 주부 등 여성)에게 
가까운 채널이며, 내점 빈도도 
높다. 일용품의 주력 구입 채널.
신선식품, 가공식품(조미료, 레
토르트식품, 과자, 청량음료, 
냉동・냉장상품 등) 등, 폭넓은 
식품을 구비
특정보건용식품의 판매 코너
가 설치되는 등, 건강지향상품
(일반식품)의 취급에 적극적

가격지향이 높아, 높은 단가의 상품(1,000엔 
이상 상품 등)의 판매에는 부적합
셀프판매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판촉(POP
광고 설치, 시식판매, 캠페인실적, 세일실시 
등)이 없으면 상품이 다른 상품에게 매몰

편의점 1,000엔 미만 
/1개 상품
300엔 미만/1개
(미니드링크)

성별을 따지지 않고 폭넓게 이
용되는 채널. 특히 독신층의 이
용이 많다
기능성 미니드링크(50ml~10
0ml)와 청량음료(500ml 페트
병 등)의 주력 판매 채널

점포면적이 좁아 진열할 수 있는 상품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 치열
판매부진 상품은 바로 판매종료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일부 직영점도 있음), 
취급 상품은 점주의 재량에 맡김(본사상담으로 
채용이 결정되어도 모든 점포에 진열되는 
것은 아님)

전문점
(수입
식품

전문점
, 

자연
식품

전문점
등)

점포의 콘셉트에 
따라, 취급상품의 
가격대가 폭넓다

소비자의 목적구매 지향이 강
하여, 해당 전문점의 콘셉트에 
맞는 상품판매에 적합
설명판매, 추천판매를 실시하
는 점포도 많아, 기업・점포와
의 대응강화에 따른 확대판매
도 가능

식품슈퍼와 양판점에 비해 점포수가 적음
도시 중심의 출점으로 판매량이 한정적이다

❙식품형태와 판매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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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기능성표시식품 신고 일람표7)

                             <구분: 1.서플리먼트, 2.기타가공식품, 3.신선식품>

7) 본 일람표는 2015.12.9. 기준 자료이며 일본 소비자청 홈페이지(http://www.caa.go.jp/foods/index23.html)에 공개된 자료를 
번역한 것으로 신규 기능성표시식품 수리 결과에 따라 수시로 업데이트되며, 최신 한글 번역자료는 농수산식품 수출지원정보 
사이트 KATI(www.kati.net)에서 수시로 게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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